
우리가 만일 전시를 하게된다면 그 전시 명칭을 “능력주의의 신화 훔치기”로 꼭 할 필요는

없겠지요?  박용석님은 이 명칭이 좀 거시기하다고 하던데…

그러나 우리의 전시가 이 개념을 감싸고 도는 전시가 되어야 하는 것 만은 분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능력주의의 신화 훔치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말해보

는게 필요할 듯 하네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지요. 저는 능력있는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주의적 경쟁 체

제가 자유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시기에 태어나서 성공적으로 여지껏

살아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소유의 집, 자동차, 대학교육까지 시켜 독

립시킨 자녀들, 중견 작가, 미술 대학 교수, 이런 지표들을 볼 때 말이죠. 그러나  능력 담

론의 무한 경쟁 속에서는 저 또한 결코 성공한 자 라고 볼 수 없죠. 더 많은 재산, 더 잘

팔리는 그림, 더 높은 수준의 학력 세습 등등이  내 앞의 목표로 아직도 설정이 가능하니까

요. 이런 무한 경쟁의 속도전에서 몸을 빼내어 자족함을 누리자는것, 이것이 기본적인 제

입장입니다. 네, 물론 제 애기가 좀 재수없죠? 어느 정도 성공한 후에 성공 가도에서 몸을

빼어 성공의 열매도 누리고 성공 가도의 압력도 벗어나려는, 한마디로 연금생활자의 그것처

럼  배부르고 등따스운자의 여유로움으로 들릴테니까요..그렇습니다  그렇게 비난 받아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능력주의 신화 훔치기- 무능력 담론의 수행”이라

는 화두를 언술화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나의 실존이 이것을 필요로 하니까요. 무능력

담론의 수행이 내앞에 “정서로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요….G7인지 G8인지에 의해 주도되는

신자유주의의 무지 막지한 경쟁 체계가 주는 압력이 너무 쎄니까요. 이라크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고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들이 너무 미우니까요. 수구 꼴통 한나라당을 봐

주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민노당이 너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 요새 글쓰기에 꾀가

나서 한줄도 쓰기 힘들 것 같더니  막상 시작하니 요설이 펼쳐지네요 .)

개발 압력을 견뎌내는 낡은집, 증오하며 외면했던 엄마와 다시 만나는 딸, 보살핌의 손길이

그리운 집안 노인분들을 돌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헌신이 아니라 보상받는 노동이어야 한다

고 믿는 백조,  지워진 그림, 이런 것들이 눈앞에 보이네요.

네, 저는 그림을 지웁니다. 먼지를 뒤집어쓰고 쌓여있는 십수년 전에 그린 그림들을 꺼내

물감을 덧칠하여 지웁니다. “지움-또는 지워진 그림”이죠. 이상이 저의 “능력 주의의 신화

훔치기- 무능력 담론의 수행” 제 1과입니다.


